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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할아버지 댁에 

빛바랜 거울이 있다. 

 

집에도 거울이 있고  

공중화장실에도 거울이 있고 

작은 휴대폰에도 거울이 있지만 

 

할아버지 댁에 있는 거울이 

유독 나를 예쁘게 비춘다. 

 

빛바랜 거울 속에 

잊고 살던 기억이 

어릴 적 유독 할아버지만 찾던 기억이 

천천히 비추어진다. 

 

네 명의 손자 중 가장 어린 나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악당일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많이 생각하시는지 

이 악당은 이제서야 다시 알아챈다. 

 

빛바랜 거울이 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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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사랑   

사랑받은 만큼 보인다더니 

할아버지 댁에 거울은 

내가 많이 사랑받는다는 증거다. 

 

할아버지의 주름과 파스가 

점점 늘어갈지라도 

할아버지 댁 거울은 여전히 나를 비춘다. 

 

오늘도 저녁은 드셨는지 

춥지는 않으신지 

안부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또 거울은 보면 

제 모습은 더 해맑으리라고 믿습니다. 

 

빛바랜 거울이 더 아름답다는 걸 

세월이 가도 계속 비춘다는 걸. 




